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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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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의역 사고 피해자 김군의 발인이었다. 갖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은 김군은 5월 28일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9-4 승강

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다 사고로 숨졌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영정사진이 됐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처럼 영정 속 김군도 교복을 입

은 채 웃고 있었다. 김군의 관이 운구차에 오르는 모습에 유족들은 오열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김군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땀과 먼지를

씻을 기력도 없이 침대로 향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의 자회사가 된다며 자회사가 되면 준공무원이라 월급도 좋아지고 정년도 63세 보장된다고 기뻐했

다. 그 기쁨도 잠시 사측의 '안전불감증'과 '반칙을 해서라도 남을 짓밟고 올라서면 된다'는 태도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설치된 안전

문(스크린도어)에는 '안전으로 최우선으로 하는 Seoul Metro'라는 글씨가 붙어있다.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 업체인 은성PSD 사무실 정문 앞에도 '안

전수칙 준수의 생활화'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메뉴얼은 '2인1조' 작업을 명시했다. 김군은 고장신고를 접수 받고 때 홀로 구의역으로 이동해 작업했다.

김군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다른 역에서 혼자 일을 했다. 하지만 지하철 1~4호선 서울메트로는 힘없는 약자에게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책

임을 떠넘기고 회피하기 바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은 밝혀졌다. 김군의 잘못으로 몰고간 서울메트로는 끝내 공개 사과를 하고 유가족을 위로

했다. 김군은 가방속에 있는 컵라면도 제때 먹지못하고 일해야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월급 140여 만원을 받으면서 꿈을 키우던 청년이었다. 김군

어머니는 사고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떳떳하고 반듯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에게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며 키우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배운 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우리사회는 책

임감이 강하고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에게 개죽음만 남을 뿐입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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